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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축양동물 표준 체형

진도개 표준 체형

구분 표준체형 및 해설

일반
외모

암수의 구별이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중형개로서 민첩한 외모를 갖
추어야 한다.

얼굴표정은 온화하며 차분하고 친근감이 있어야 하고 소박한 표정을 느낄 수 있
어야 한다.

얼굴은 군살과 주름이 없으며, 입술은 처지지 않고 단단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귀, 눈, 코, 입 등 전체적인 모양은 안정감이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키

수캐 48㎝～53㎝

암캐 45㎝～50㎝

몸높이와 몸길이의 비율은 100 : 110이 바람직하다.

머리와
얼굴

정면에서 볼 때 이마는 넓고, 귀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머리는 전체적으로 둔해 보이지 않아야 되고, 이마는 약간 돌출되어 옆에서 볼
때 둥그스런 모양이며, 이마와 주둥이는 6:4의 비율이 바람직한 형태이다.

눈사이 부분은 골이 깊지 않으며 심하게 꺽이지 않아
야 하고, 뺨의 양쪽은 완만하고 둥글게 양 옆으로 나
와 있으며, 코끝을 향하여 좁아져야 한다.

입술은 검은 피부로 아래로 처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색으로 변색된 것은 좋지 않다.

혀에 푸른 반점이 없어야 하며,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가볍게 덮고 있어야 바람직하다.

귀

삼각형태로 머리와 알맞은 조화를 이루고 운동이 극히
활발하고앞쪽으로숙여 서 있어야 한다.

귀는 두꺼우며 귀 속의 털은 부드럽고 촘촘한 것이 바
람직하며, 귀의 숙인 각도가 앞이마와 직각을 유지해
야 한다.

귀의 길이는 눈과 눈 사이에서 코끝까지 길이와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표준체형 및 해설

눈

타원형인 눈 끝이 위로 향하고 안색은 일반적으로 농
갈색이며 투명하고 광채가 나야 한다.

눈은 균형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작을수록 좋으며
눈동자는 위쪽으로 붙어 있을수록 예리하게 보이고 야
성적이며 집념이 강하고 수렵성이 뛰어나다.

코

흑색을 원칙으로 한다.

콧구멍은 크고 잘 열어져 있어야 한다.

코끝이 약간 나온 상태가 바람직하다.

백색개의 코는 담홍색도 무방하다.

등

튼튼하고 직선이어야 하며 등의 앞부분이 약간 높아야 한다.

등은 바르고 힘이 있어야 하며 튼튼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한 폭과 길이
를 가져야 한다.

걸을 때 흐느적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어야 바람직하다.

배
밑으로 처지지 않아야 한다.

배가 가슴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너무 비만한 상태임.

가슴 갈비뼈는 탄력성이 있고 가슴은 잘 발달되고 적당히 깊으며 너무 넓지 않다.

앞다리
앞다리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직립이 되어야
한다.

앞다리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곧고 단단하며 발목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발통은 모아져 있어야 한다.

몸에 비해 다리뼈는 지나치게 굵지 않아야 하며 발모
양은 고양이 발처럼 도톰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이 좋
다.

앞다리는 앞에서 볼 때 곧고 평행으로 이루며 안쪽이
나 바깥쪽으로 뒤틀려서는 안된다.

옆에서 볼 때 발목은 약간 앞으로 경사를 이루며 어깨
뼈와 상완뼈의 적당한 각도는 110～120°가 좋으며 무
릎관절의 각도는 140～150°가 적당하다.



구분 표준체형 및 해설

뒷다리

뒷다리는 적당한 간격으로서 몸체를 전방으로 미는 인
상을 주며 힘있게 밟아야 한다.

정강이는 145～150°로 알맞은 각도를 이루고 있어야 한
다.

곧은 자세로 힘차게 땅을 딛고 있어야 하며 근육,
힘살, 인대 등이 잘 긴축되어 있어야 한다.

꼬리

몸에 알맞게 굵고 힘있게 올려지고 길이는 정강이까지
닿는 것이 바람직하다.
꼬리는 낫꼬리(낚시꼬리)나 말린꼬리여야 한다.
꼬리의 털은 몸통의 털보다 더 길어야 하며수양버들
처럼 늘어져서는 안된다.
말린꼬리의 경우 크게 한번 정도 말린(꼬리의 끝이
미근부에 살짝 닿은 정도)형태는 무방하나 심하게
말린 경우는 안된다.

걸음
걸이

걸음걸이와 뛰는 모습은 자연스러워야하며 뒤에서 볼 때 앞다리가 직선이어야 하
고, 옆에서 볼 때 등이 곧아야 한다.

걸을 때 등과 허리는 똑바르게 수평을 유지하며 엉덩이는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릴 때 신속하면서도 탄력성을 유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유연성을 잃지 않아
야 한다. 느린 걸음은 안된다.

털과
색

몸을 덮고 있는 털은 이중털로 겉털은 빳빳하고 윤택하며 속털은 부드럽고
조밀하여야 한다.

몸털, 등털, 꼬리털의 길이가 각각 다르고 꼬리털이 제일 길며 밤송이처럼 털
이 수직적으로 쭉쭉 뻗어야 한다. 털색은 황색과 백색을 비롯하여 다양한 털색
이 있다.

황구(황색): 황구 중 양 볼과 주둥이 옆, 가슴, 배밑, 앞가슴 등에 희미하게
다른색이 들어가 있는 황구도 있다. 그러나 꼬리 끝에 나타나는
흰점은 결점이다.

백구(백색): 백색으로 잡색이 섞여 있으면 안된다. 다만 귀와 정강이 끝에
노란색의 털이 있는 것은 무방하다.

피부 적갈색을 원칙으로 하며, 피부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수염
양쪽에 균형있게 나와 있어야 하며 산발적으로 흐트러지거나 오그라들지 않아야
한다.



구 분 표준체형 및 해설

치아

튼튼하고 치열이고르며 위․아랫니가 잘 교합을 이루어야하며 치아가 빠진 것이
없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턱의 앞니와 아래턱뼈 절치 위에 가위모양으로 약간 덮여 있는 상태로 톱
니바퀴처럼 맞물린 것이 정상적인 교합이다.

치아가 빠졌거나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치아의 지나친 마모현상, 변색(주로 황화
현상)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의 치아는 42개이다.

품성

진도개는 대담, 용맹하며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
야 한다.

주인에 대하여는 극도의 충성심을 보이며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야 한다.

충성, 경계, 수렵 및 귀소본능, 결백, 비유혹성 등의 우수한 품성을 가져야
한다.

주변의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예민하고 항상 경계하며 특히 다른 수컷에 대하여
적대감을 나타내어야 한다.

수렵성: 사냥을 할 수 있는 품성
귀소성: 집으로 돌아가고 출발하였던 장소로 돌아오는 품성
번견성: 도둑을 지키거나 망을 보는 품성
충직성: 충성스럽고 정직함을 나타내는 품성
용맹성: 상대 동물에 대하여 용감하고 사나움
경계심: 타인의 침입이나 사고가 생길 경우 주인에게 알리는 품성
결벽성: 다른 견종에 비하여 깨끗함을 좋아하는 품성
비유혹성: 남이 꼬여도 주인의 말만 들음
예민성: 재치나 감각, 행동 등이 날카롭고 민감한 품성



삽살개 표준 체형

구분 표준체형 및 해설

일반
외모

온 몸이 긴 털로 덮여있는 균형잡힌 체구의 중형견이
다.

두부와 귀 부분의 긴 털이 얼굴을 덮고 있어 눈과 귀
의 구분이 분명치 않고 코가 두드러져 보인다.

부드러운 인상에 균형 잡힌 체구의 단모 중형견이며
풍성한 꼬리가 특징적이다.

단모인 다른 토종개들 보다는 몸의 털이 다소 길며 하
체 부위에 장식털이 있는 개체도 있다.

성격

한국개의 특징인 변가리가 깔끔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사람에게 유순하고 정서적
으로 안정적이다.

다른 개들에게 사교적이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공격성은 다른 토종개들에 비
해 낮아 점잖고 정적인 성향이 강하다.

주인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반면 한번 사귄 주인에게는 온몸으로 애정표시를 할
줄 알며, 외출을 할 때에는 주인 곁을 잘 떠나지 않는다.

크기
체고 : 수컷의 경우 55 ~ 63cm, 암컷의 경우 52 ~ 60cm

체중 : 수컷의 경우 22 ~ 30kg, 암컷의 경우 20 ~ 28kg

머리

장모의 두개부는 긴 털로 인해 단두종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중두종이며 보통 깊
이의 액단을 가진다.

단모의 머리는 정면에서 볼 때 크고 단단해 보이나 얼굴에서 풍기는 느낌은 유순
하고 토속적이다.

눈

눈의 모양은 적당히 크고 둥근 형태를 띠며 색깔은 황 삽살개의 경우 연한 갈색
에서 갈색을, 청 삽살개처럼 색소가 짙은 개는 갈색에서 짙은 갈색을 보인다.

낮은 빈도로 출현하는 고동색 개의 경우에는 옥색의 눈빛을 띠기도 하지만 공통
적으로 모든 삽살개들은 순한 눈빛을 가진다.

귀 귀는 보통 크기의 눕는 귀인데 간혹 앞으로 눕거나 반 선 귀도 있다.

입

윗입술이 약간 깊이가 있어 아랫입술을 덮어서 싸고 구열이 쳐지지 않으며 윤곽
이 명확하다.

아랫니와 윗니의 치열은 정상교합이며 송곳니는 보통의 길이에 단단한 느낌을 준
다.

목
두텁고 힘이 있으며 적당한 길이로 알맞게 발달해 있으나, 장모의 경우 털이 길
어서 목이 짧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구분 표준체형 및 해설

코

코는 까맣고 윤기가 흐르며 적당히 크다. 장모의 경우 눈과 귀가 털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아서 얼굴에서 유난히 코가 돋보인다. 고동색 털을 가진 경우 코 색깔
도 동일한 고동색을 띠기도 한다.

앞발

앞발은 굵고 곧으며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어깨는 균형 있게 경사져 있으며
앞 양발이 평행하고 어깨넓이의 폭을 가지며 너무 좁거나 넓으면 좋지 않다.

발목은 짧고 약간의 각도를 가지며 반듯하게 서면 앞발은 지면과 수직을 이룬다.

몸

등은 곧바르고 앞가슴이 발달되어 있으며 가슴은 적당히 넓다.

장모인 경우 털이 길어 몸통이 두껍게 느껴지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날렵한 몸매
를 가진다.

뒷발

뒷발의 근육이 발달되어있고 대퇴부는 평평하고 폭이 넓으며 적당한 각도를 유지
한다.

하퇴부에서 발등에 이르는 후지 비절 각도는 깊지 않고 적당한 경사를 이루어 부
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인다.

발

발가락은 고양이 발가락처럼 꽉 쥔 형태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두텁고 단단하여
지면이 불량한 조건에서도 잘 걸으며 장거리 보행 시에도 유리하도록 발달되어
있다.

꼬리
꼬리는 굵고 시원하게 뻗어 있으며, 등의 척추 선을 따라 말린 꼬리, 선 꼬리(장
대 꼬리)등의 형태를 보인다.

보행

장모의 경우 털이 길어서 일견 움직임이 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순
발력과 민첩성이 있다.

달릴 때 눈을 덮고 있던 털이 눈 양옆으로 제쳐 지면서 시야가 확보 되어 달리는
모습이 시원하면서도 아름답다.

상보 시 앞발은 부드럽고 경쾌하게 뻗으며 뒷발은 그 족적을 따르고, 속보 시 기
민하게 전후 지를 교차하며 빠르게 전진한다.

털
장모인 경우 이중모로 겉 털은 길고 두꺼우나 속 털은 짧고 부드러우며 조밀하다.
장모의 모질은 직모, 반곱슬, 곱슬로 구분되지만 단모의 경우에는 모두 직모이며
털 엉김이 없어 관리가 용이하다.

털색

모색의 다양성을 두루 인정하나, 기본 색조로 흑(청)과 황색을 띠는 개체가 많으
며 낮은 빈도로 백색, 고동색 개들도 있다.
가장 흔한 청과 황 삽살개도 색소의 농담과 멜라닌 색소 분포에 따라 다양한 변
이 형태들이 존재한다.



동경이 표준 체형

구분 표준체형 및 해설

일반
외모

다리 부위가 몸통 부위보다 길고, 체고와 체장의 비율
은 체장이 다소 긴 장방형

암컷은 암컷다운 외모와 균형미를 가지고 있고, 수컷
은 수컷다운 두상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 구별이 뚜렷
하고, 크기는 중형견으로 잘 조화되어 있으며, 균형 잡
힌 체구로서 골격 및 근육은 강하고 견고함.

키와
무게

체고 : 수컷의 경우 47 ~ 49cm, 암컷의 경우 44 ~ 47cm

체중 : 수컷의 경우 16 ~ 18kg, 암컷의 경우 14 ~ 16kg

체장 : 수컷의 경우 52 ~ 55cm, 암컷의 경우 49 ~ 52cm

두개
부분

머리는 몸체와의 균형을 이루는 중간정도의 크기이며, 액단(stop)은 두부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뚜렷한 편이며 액단에서 코 끝까지 코 등은
반듯하다.

머리는 두개장 길이가 안면장의 길이보다 길지만, 두개장의 길이가 크게 길지는
않고, 두정부(crown)는 적당하게 넓고 액단을 지나는 안면부에서부터 좁아지지만
입은 뾰족하지 않다.

입

입술은 검은색 피부로 아래로 처져 있지 않고, 윗 입술이
아랫 입술을 가볍게 덮고 있으며. 구열은 깊게 파여 있지
않다.

이빨

치아는 위아래 42개이고, 견치는 위아래 각 2개, 절치는 위
아래 각 6개, 전구치는 위아래 각 8개, 후구치는 위 4개, 아
래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하고 결치는 없어야 한다.

교합

치아의 물린 상태로, 가위결합(scissors bite)을 정상교합으
로 인정하지만, 심하지 않는 절단결합(leve bite)도 인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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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반

혓바닥의 검푸른 반점으로, 없는 것을 원칙하고, 심하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

눈

둥근형으로 청아한 생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눈꺼풀은
둥근형으로 탄력이 있으며 눈썹이 잘 발달되어 있고, 눈
동자는 검거나 검은 갈색을 띈다.

코

코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며, 백구나 호구는 적갈
색을 띌 때도 있다. 전비심과 전비폭의 길이는 비슷하여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 형태이다.

귀 

쫑긋하게 앞을 향하며, 귀의 길이는 귀의 폭보다 길고, 귀
사이의 간격은 귀의 높이보다 넓고, 얼굴 폭과 비슷하다.
크기는 얼굴 크기와 조화롭고 위치는 정수부(crown)이다.

목
목은 길지 않고 우람하게 보이며 근육이 잘 발달되어 피부가 느슨하지 않고 주름
이 없이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하고, 45도 경사로 앞을 향해 머리를 쳐
들고 있다.

등과
허리

등은 기갑에서 허리까지 수평인 레벨백(level back)이며, 흉추부와 요추부는 매우
튼튼해야 하며 움직일 때는 좌우 요동이 없고, 등선은 굴곡이 없고 앞부분이 약
간 높다.

배 아랫배는 늑골이 끝나는 지점부터 서서히 윗배 쪽으로 긴장되어 올려 붙어 있다.

가슴
가슴은 깊고 잘 발달되어 있으며 흉심은 체고의 2분의 1 정도이며 타원형 절반복
부는 충분하게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긴장되어 위로 올려 붙어 있는 느낌
이 들어야 한다.

꼬리

꼬리는 선천적인 단미, 무미이며, 무미의 경우 X-ray 상으로 미추골이 1-4마디까
지 있고 단미는 외형적으로 댕기머리 형태이며, 미추골이 5-9마디로 꼬리 끝부분
은 긴털과 함께 피부가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단미견 (금관, 백구, 암) 무미견 (서라벌, 백구,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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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앞다리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직립이 되어야 한다.

뒷다리는 적당한 간격으로 몸체를 앞으로 미는 인상을 주게끔 적당한 비절 각도
를 유지한다.

비절

비절(飛節 hock joint)의 각도는 무릎 관절의 각도와 같거나 약간 깊은 듯한 것
이 정상이며, 역비절(ox hock)이거나 지나치게 깊은 곡비(曲飛)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큐션
과 발

큐션의 색깔은 검정과 분홍색을 띈다. 발은 활모양으로 잘 구부러진 발가락이 촘
촘하게 모여 있는 둥근 발(round foot, cat foot)이며, 셋째와 넷째 발가락이 둘째
와 다섯째 발가락에 비해 약간 길며 발자국은 둥글다. 며느리 발톱(랑조)은 대부
분이 퇴화되어 없지만 있을 때도 있다.

털과
색

피모는 이중모(double coat)이며 겉털(cover coat)은 강모로 빳빳하고 윤기가 있
고 털끝은 대부분이 가늘지만 낚시형 털도 있다. 속털(under coat)은 부드럽고
조밀한 솜털이다. 얼굴 및 가슴 털은 부드러운 털이 밀생되어 있고, 모색은 백구,
황구, 흑구, 호구 등이다.

백구 황구 흑구 호구

걸음
걸이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고, 걸을 때 허리는 수평을 유지하고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
이지 않고, 뛸 때는 야생노루처럼 뒷발을 동시에 폴짝 폴짝 뛰는 느낌으로 경쾌
하게 움직이고 허리부분을 충분히 사용하여 탄력성이 있다.

기질

선천적으로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꼬리가 없기 때문에 엉
덩이를 흔들거나 혓바닥으로 핥는 것으로 즐거움과 반가움을 표현한다.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짖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사람을 두렵게 여기고 회피하는
성격이 없다.


